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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BMI, 신체상, 식생활 습관 및 섭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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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비만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만도(BMI), 신체상, 생활습관 및 섭식태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1개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1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로 자기보고식으로 실태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평균나이는 19.5세, 평균 21.8kg/㎡이었으며, 식생활 습관은 주
거지(p=.004), 섭식태도는 BMI(p=.006), 지각적 신체상 중 현재체형과 BMI(p=.000), 상태 신체존중감도 BMI( p=.000), 

섭식태도도 BMI(p=.006)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 변수들간의 관계에서는 BMI가 높을수록 지각적 신체상 
점수가 높게 나왔고, 섭식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식생활 습관은 지각적 신체상과 상태 신체존중감이 높
을수록 섭식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현재 체형이 비만할수록 상태 신체존중감이 낮고, 섭식태
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여대생의 비만 및 체중관리시 병행되어야 할 사항은 긍정적 신체상을 확립
하고 올바른 섭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만도(BMI), 식생활 습관, 신체상, 섭식태도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looks into the levels of BMI, dietary habits, body image, and eating attitudes 
which have a major impact on the obesity management of female college students. A total of 173 female 
college students from the same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filling out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vestigating actual condition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19.5 years old and the average BMI 
was 21.8 k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etary habit at home (t=2.957, p=.004), eating 
attitudes BMI (F=5.324, p=.006), actual body image within perceived body esteem and BMI (F=36.979, p=.000), 
level of state body esteem BMI (F=11.539, p=.000), level of eating attitudes BMI(F=5.324, p=.006). Am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e higher the BMI, the higher the score for perceived body esteem and 
problems concerning eating attitudes became prevalent. The higher the actual body image score, the lower the 
state body esteem and problems concerning eating attitudes became preval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hat enhances positive body image and eating attitudes in order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o manage 
obesity due to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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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사회에서 비만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

나이다. ‘98년과 ’07∼‘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기

초해 분석 발표한 보건복지부[1]  따르면 성인비만 유병

율은(19세 이상) ’98년 26.0%, ’07년 30.7%, ‘09년 31.3%로 

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전체 국민 의

료비의 3.7%, GDP의 0.22%에 해당하며, 사회경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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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장 큰 질병은 여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

염 순이었다. 이는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서

구화되어 칼로리는 과다섭취하면서 운동량은 줄어든 결

과로 보고 있다.

반면 20대 초반 여성의 저체중율과 비만율은 각각 

12.1%와 14.1%인데 반해 20대 후반에는 저체중비율은 

18.1%로 늘어나고 비만은 14.5%로 20대 초반과 비슷한 추

세를 유지하고 있다[2] .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

여 비만율이 낮고 저체중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여대생의 

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정상으로 인

식하여 마른 체형에 대한 희망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가

장 많은 시기이며[3], 여대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체형에 대해 실제보다 스스로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

여, 실제로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체중조절

로 식이조절장애나 식이태도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27].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문화의 특성상 

자주 음주나 흡연 및 불규칙한 식사습관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등의 신체적 건강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다[16]. 그러나 이시기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

들어 골격의 성장과 성적성숙 등 신체발달이 완성되어 여

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건강함이 요구되는 때이다[4]. 이시기에 형성된 건강

행동은 자신의 평생건강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건강한 생활양식에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김경아 등[4]에 의하면 일부 여대생의 경우 체중과 관

계없이 비만에 대한 공포감으로 부적절한 식습관을 보이

고, 마르면 마를수록 아름답다는 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으로 부적절하고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관

찰되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한 올바른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

한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으로 발생하는데, 그 중 자신의 

신체에 대해 내적인 이미지 즉 신체상(body image)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은 섭식장애의 병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

소로 지적되고 있다[21]. 이처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왜곡

된 인식은 극단적인 체중조절행위를 초래하여 건강에 매

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조절 및 관

리에 앞서 자신의 체형과 비만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

람직한 신체상에 대한 인식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비만은 또한 비정상적인 식생활 태도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식습관의 변화는 사춘기 전에는 비교적 쉽게 이

루어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고착되어 수정하기

가 매우 어렵다[5] . 김경아[4]등 의 연구에서 식습관과 

섭식태도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는데, 특히 아침결식 

여대생의 경우 섭식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체형에 대한 

인식이 체중조절로 연결되고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할수

록 체중조절을 시도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청소년기의 왜곡된 신체상은 섭식태도의 문제와 잦은 식

습관 장애를 초래하며[6], 특히 자신의 신체상이 불안정

한 경우 섭식요법, 자기 유도성 구토, 하제나 이뇨제의 사

용, 다이어트 약물의 사용과 같은 위험한 제중조절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행동상의 문제[7]까

지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건강 측면에서 여대생의 비만

도, 신체상, 식생활 습관, 및 섭식태도를 확인하고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신체상과 올바른 식

습관과 섭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BMI, 식생활 습관, 신체

상 및 섭식태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1개 전문대학의 

1-3학년에 재학중인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대학의 3개 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에게 연구자와 관

련학과 학과장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목적, 익명성 및 자

율적 참여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연

구동의서에 서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

상자는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후 바로 제출하

였다. 회수율은 총 180명 중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은 173

명으로 96.1%이었다. 연구조사 기간은 2012년 5월 3일에

서 6월 8일까지였다.

2.3 연구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식생활 습관 20문

항, 섭식태도 26문항, 신체상은 지각적 신체상 2문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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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신체존중감 5문항 등 총 5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식생활 습관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자인 김미화[8]

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보건의식행태조사 설문지를 근거로 한 김길범

[9]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규칙적인 식

생활 5문항, 균형잡힌 식습관 7문항, 식생활과 건강 8문

항 등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3이었다.

섭식태도에 관한 설문지는 한국판 식사태도 척도

-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 

KEAT-26)을 한오수 등[8]이 번안한 도구로 26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6

점 척도를 각 문항 당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7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섭식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5이었다. 

신체상에 관한 도구는 지각적 신체상과 상태 신체 존

중감로 구분되어 있다. 지각적 신체상 은 이미숙[11]이 

개발한 지각적인 신체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지

각하는 자신의 실제 신체상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

상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성별, 연령에 따라 달리 

제작되었으며, 초등학생용과 고등학생/성인용의 두 가지

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의 체형을 

나타내는 실루엣으로 되어있으며 얼굴 생김새나 의복과 

같은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척도는 신체상의 

길이 항목은 고정시키고 너비 항목만을 일정한 간격으로 

넓혀감으로써 총 7단계로 되어있다. 이때 가장 마른 모습

이 1, 가장 뚱뚱한 모습이 7로 평균적인 신체상은 4에 해

당하도록 고안되었다. 상태 신체 존중감은 Heatherton과 

Polivy[12]가 개발한 상태 자기존중감(state self-esteem) 

척도 중 외모 부분의 존중감을 묻는 하위 척도 총 6문항

을 박은아[13]가 번역, 사용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척

도는 신체나 외모와 관련된 질문들로서, 각각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의 Likert식 6점 척도

로 점수가 놓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2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고 일반적 특성과 제변수간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인 여대생의 평균 나이는 19.5세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56.5kg, 평균신장은 160.9cm로 이를 비만지

수(BMI)로 환산한 결과 23 이하가 71.8%, 23-25가 

13.5%, 25 이상이 14.5%를 나타냈다. 학년은 1학년이 

63.3%, 2학년 27.8%, 3학년 8.9%이었으며, 주거지는 자택

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기숙사 21.4%, 자

취 15.0% 순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정도는 200-299만원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이 

32.1%, 100-199만원이 22.6%로 나왔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73명)

일반적 특성 빈도(%)/평균±표준편차

연령

 20세 이하

 20세 이상

 평균 연령

152

21

19.5±

(87.9)

(12.1)

1.9

체중

 평균체중(kg) 56.5± 10.3

신장

 평균신장(cm) 160.9± 5.6

BMI(kg/㎡)

 23 이하

 23 - 25

 25이상

 평균 BMI

122

23

25

21.8±

(71.8)

(13.5)

(14.5)

3.6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07

47

15

(63.3)

(27.8)

(8.9)

주거지

 자택

 기숙사

 자취

 친척집

 기타

105

37

26

3

2

(60.7)

(21.4)

(15.0)

(1.7)

(1.2)

가정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00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만원 이상

  잘 모름

16

36

56

51

(10.1)

(22.6)

(35.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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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습관

대상자의 식생활 습관은 주거지(t=2.957, p=.004) 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BMI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식생활 습관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 규칙

적인 식생활과 주거지(t=2.280, p=.024), 균형 잡힌 식생

활과 주거지(t=3.953, p=.000), 식생활과 건강과 주거지

(t=.841, p=.04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이는 자택에서 사는 대상자가 기타환경(기숙사, 자취, 

친척집 등)에서 사는 대상자보다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주거지 빈도 평균±표준편차 t p

규칙적인 

식생활

자택

기타

105

68

15.7±5.6

13.8±5.3

2.280 .024

균형 잡힌 

식생활

자택

기타

105

68

21.5±5.2

17.9±6.6

3.953 .000

식생활과 

건강

자택

기타

105

68

22.1±6.5

21.3±6.4

.841 .042

식생활 

습관 총점

자택

기타

105

68

59.3±13.33

53.0±14.0

2.957 .00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

대상자의 섭식태도는 BMI(F=5.324, p=.006)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MI가 25이상군은 섭식태도 17.2

점, 23-25점군이 13.6점으로 23이하군 보다 섭식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

BMI
빈도

섭식태도

F P평균±표준편차

 23 이하a 119 10.6±8.9 5.324 .006

 23 - 25b 23 13.9±9.5 (<.001*)

 25이상
C

25 17.2±11.9

Scheffe test: c>b*, b>a*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적 신체상 중 현재체형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BMI(F=36.979, 

p=.000)이었다. BMI가 23이하군의 자각적 신체상은 3.8

로 23-25군은 5.0, 25이상군은 5.9로 매우 차이가 있게 나

왔다. 신체존중감도 BMI(F=11.539, p=.000)와 통계적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BMI 23이하군이 가장 높은 상태 

신체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표 4).

신체상
BMI

(kg/㎡)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지각적

신체상

현재

체형

 23 이하
a
120 3.8±1.2 36.979 .000

 23 - 25
b

23 5.0±1.0 (<.000
*
)

 25이상
c

25 5.9±1.3

되고

싶은

체형

 23 이하 120 2.2±0.9 1.423 .244

 23 - 25 23 2.3±0.8

 25이상 25 2.5±1.0

상태 

신체존중감 

 23 이하
a
117 15.7±4.5 11.539 .000

 23 - 25
b

23 3.5±0.7 (<.000
**
)

 25이상
c

22 4.2±0.9

Scheffe test: *;c>b, c>a, b>a, **;c>b, a>c, a>b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N=173명)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도 BMI(F=5.324, p=.006)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섭식태도에 문제

가 있는 군은 BMI 25 이상군에서 17.2 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N=173명)

BMI

빈도

섭식태도

F p

평균±

표준편차

 23 이하a 119 10.6±8.9 5.324 .006

 23 - 25b 23 13.9±9.5 (<.009*)

 25이상c 25 17.2±11.9

Scheffe test: *c>b, b>a,

3.6 대상자의 BMI, 식생활 습관, 섭식태도, 신

체상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BMI와 지각적 신체상중 현재체형(r=.684, p=.000), 되고 

싶은 체형(r=.239, p=.002), 섭식태도(r=.196, p=.010)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BMI가 높을수

록 지각적 신체상 점수가 높게 나왔고, 섭식태도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상대 신체존중감(r=-.389, 

p=.000)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와, BMI가 높

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식생활 습관

은 지각적 신체상 중 되고 싶은 체형(r=.251, p=.001), 상

태 신체존중감(r=.210, p=.007), 섭식태도(r=.309, p=.000)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식생활 습관은 지각적 

신체상과 상태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섭식태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현재체형은 상태 신

체존중감(r=-.453, p=.000)과는 음의 상관관계, 섭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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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
BMI 식생활 습관 현재체형

되고싶은

체형

상태

신체 존중감

총식생활 

습관

.036

(.638)

지각적

신체상

현재

체형

.684**

(.000)

.053

(.487)

되고싶은

체형

.239**

(.002)

.251**

(.001)

.195*

(.011)

상태 

신체존중감 

-.389**

(.000)

.210**

(.007)

-.453**

(.000)

.000

 (.996)

섭식태도 .196
*

(.010)

.172
*

(.025)

.309
**

(.000)

-.073

 (.350)

-.489
**

(.000)

*. 0.05, **.0.01, 

<표 6> 대상자의 BMI, 식생활 습관, 섭식태도, 신체상과의 상관관계

(r=.309, p=.000)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현재체

형이 놓을수록 상태 신체존중감이 낮고, 섭식태도도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상태신체 존중감은 섭식태도

(r=-.489, p=.000)와 음의 상관관계로 상태존중감이 높을

수록 섭식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4. 고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고 식생활이 점

차 서구화되면서 비만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만 및 과다체중이 급증하면

서 이에 따른 건강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청소

년기인 여대생의 경우 사회로부터 좀 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갖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여 성인기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여성건강관리

측면에서 BMI, 식생활 습관, 신체상 및 섭식태도 등을 파

악하여 비만관리를 위한 식생활개선 방향을 제공하기 위

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평균나이는 19.5세, 평균 체중

은 56.5kg, 평균신장은 160.9cm로 이를 비만지수(BMI)로 

환산한 결과 평균 21.8kg/㎡이었으며, 23이하가 71.8%, 

23-25가 13.5%, 25이상이 14.5%로, 이는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한 김춘미 등[16]의 연구에서도 평균 BMI 21.8, 저

체중 여대생 27.9%, 정상체중 57.2%, 과체중 14.9%로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본연구에서는 저체중군이 더 높

은 비율로 나왔고, 국민건강영양조사[2]에서 만 19세 이

상의 비만유병율 남자 36.5%, 여자 26.4%와 미국

(NHANES 2005-2008, 만 20세이상)의 체질량지수 25kg/

㎡이상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남자 72.8%, 여자 

63.0%, 30kg/㎡이상 비만 유병률은 남자 32.9%, 여자

35.6%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식생활 습관은 BMI에 따른 차

이는 없었으나, 주거지와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즉 자택에서 사는 대상자가 기타환경(기숙사, 자취, 

친척집 등)에서 사는 대상자보다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보경 등

[17]의 결과에서도 BMI에 따른 식생활에 차이는 없었으

나,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택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기숙사, 자취, 친척집 등

에 기거하는 학생들보다 부모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규칙

적인 식사와 영양적인 측면이 더 양호하리라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섭식태도는 BMI와 통계적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BMI가 25이상군은 섭식태도 17.2

점, 23-25점군이 13.6점으로 23이하군보다 섭식태도에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비만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윤영숙[19]의 결과에서는 비만군과 정상군간의 식생

활 태도와 식습관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김선경[20] 

연구에서는 섭식태도와 성별, 음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이상섭식태도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외모

로 판단하는 사회적 풍토로 인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

는 이상섭식태도를 보인 경향이 있으므로 체중조절을 필

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섭식태도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적 신체상 중 현

재체형과 상태 신체존중감은 BMI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는데, BMI 23이하군이 가장 높은 상태 신체존

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왔다. 신혜숙과 등[23]의 연구에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2012.11)

394

도 정상체중 여대생이 과체중 여대생보다 신체상 정도가 

높았으며, 장희순[2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지각적 신체상이 점차 날씬해지고 싶어 하였으며, 특

히 긍정적인 대중매체의 자극후 BMI가 낮은 경우는 현

재 체형과 이상체형 간의 차이가 더욱 커졌으나 상태 신

체존중감은 감소하였고, BMI가 높은 경우는 현재 체형

과 이상 체형 간의 차이는 감소하였으나 신체존중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최부영 등[25]의 연구에서도 BMI

가 낮을수록 체형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여성은 자신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여 자신

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한 결과가 아닌가 사려된다. Stice, 

E.등[21]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내적 이미지인 신체

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섭식장애의 병리적 요인으로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여대생

의 신체상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소식 

혹은 빈번한 결식과 같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체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격려

할 필요가 있다. 이는 Carraça 등[26]의 연구에서 신체상

의 향상은 행동적 체중조절 프로그램 중재에 효과적이었

음을 입증하였다.

대상자의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에서는 BMI가 

높을수록 지각적 신체상 점수가 높게 나왔고, 섭식태도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에 식생활 습관은 지

각적 신체상과 상태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섭식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며, 상태존중감이 

높을수록 섭식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윤영

숙[19]의 연구에서 체중이 정상군과 비만군간의 자아개

념과 신체의미에 의한 신체상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숙[19]의 연

구에서 비만정도와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 신체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신체상과는 자아개념

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자신의 신체만족 수준이 높

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므로, 비만관리시 신

체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내적동기유발을 강화하여 

체중조절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성민정 등[24]의 여대생의 실제 체형과 체형인지도를 확

인한 연구에서 대부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체형과 

객관적 지표에 의한 체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객관적으로 판단된 결과보다 

자신을 지나치게 비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없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시각적 평가를 하

고 있어 이는 신체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여 무리

한 체중조절로 인하여 식생활 습관과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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